
  ‌�AI 시대, 질문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히려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독서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더 커진 것이다. 

  ‌�독서 문화의 허브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양적으로 성장하여 기반은 충분히 구축되었다. 이제는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독서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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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보다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AI와 함께 자란 AI시대 아이들에게 독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유다.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독서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정보는 ‘찾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 되었으며, 생성형 AI는 복잡한 질문에도 몇 초 만에 정제된 

답을 제공한다.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음성이 결합된 멀티 모달(Multi-modal)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정보의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지식이 클릭 한 번으로 

요약되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느리지만 깊이 있는 독서를 필요로 하는가?

정보는 넘치지만, 이해는 깊어지지 않는다.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즉흥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긴 호흡의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맥락을 따라가고, 논리를 해석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사고는 단편화되고 깊이 있는 판단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각을 지키는 행동이다. 독서는 

느리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깊어진다. 문장을 

따라가며 의미를 구성하고, 저자의 논리를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은 고도의 

인지 활동이다.

생성형 AI는 정답처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느냐이다. 

질문의 수준이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깊이 있는 사고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 

결론은 분명하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은 기계의 몫이 되지만,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며 고유한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고는 오직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기 때문이다.

독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AI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같은 독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그리고 전략적인 독서교육은 

현재 꼭 필요한 과제이다. 

독서 문화의 허브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의 확대가 전체 성장 추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73,000명에 이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왜 다시 독서인가?

독서 문화의 허브,  
도서관의 양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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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수 1관당 방문자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자체 914 949 976 1,008 1,034

교육청 235 235 235 235 234

사립 23 24 25 28 28

전체 1,172 1,208 1,236 1,271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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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단위: 개관)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자체 69,182 107,348 135,954 153,418 167,178

교육청 111,115 156,341 180,863 199,958 216,805

사립 10,120 13,567 20,632 22,387 21,924

전체 76,431 115,016 142,160 159,137 173,000

2020 2021 2022 2023 2024

76,431

115,016
142,160

159,137
173,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학교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안정적인 유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도서관 1관당 이용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학교도서관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초등학교 6,241 6,249 6,248 6,248 6,251

중학교 3,188 3,204 3,213 3,222 3,252

고등학교 2,358 2,360 2,365 2,372 2,380

전체 11,787 11,813 11,826 11,842 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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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초등학교 1,526 5,227 7,190 7,350 6,974

중학교 577 1,450 1,774 1,679 1,573

고등학교 790 1,098 1,143 1,240 1,202

전체 1,122 3,378 4,509 4,583 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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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학교도서관 주요통계(2025년 기준)

  

학교도서관수

1관당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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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인문독서 

교육’ 등 독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독서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수업 연계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 인생 책 세 권’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인문 고전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 연계 

독서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교사용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백독백습’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 읽기와 자기주도 학습을 

결합하여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독서를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기반 역량’으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교육활동이 도서관 및 책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매우 많음~보통)은 초등학생(84.8%), 중학생(76.9%), 고등학생 

(66.4%) 순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효과가 학령 초기 

단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참여 만족도에 따른 영향

전혀 없음 조금 보통 많음 매우 많음

  초       중       고       전체

8.17.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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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2024),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독서교육을  
위한 노력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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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은 친구가 책을 추천했을 때(40.7%)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의 독서 생활에서 또래 관계(친구)가 핵심적인 매개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책을 읽게 만드는 독서 동기 유발자

친구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선생님
(과목 또는 담임)

부모님 외부기관 기타

41.9

36.1

48.1

40.7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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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0 4.7

9.7

6.3

13.1

9.0

14.9

29.6

7.0

19.2

8.1

4.4

9.2
6.9

7.9
6.8

9.8
7.8

  초       중       고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출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2024),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독서가 학생의 일상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가르치고, 독서를 통해 배워야 

한다. 독서가 이벤트성 행사나 부가 활동에 머무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독서는 학생의 일상 즉, 수업 시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교과 

학습독서’이며, 세계 주요국이 주력하는 독서교육의 방향이기도 하다. 

호주의 Australian Curriculum (F–10)은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과 

성취기준에 문해력 요소를 통합하여, 교과 학습과 읽기·쓰기 능력이 동시에 발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독서를 통한 수업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 교과의 문해 요구를 명시하고, 읽기·쓰기·의사소통 능력이 수업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문해력을 독립된 영역이 아닌, 교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도구이자 핵심 역량으로 보고 교육과정 구조 속에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독서 전·중·후 활동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멀티 모달 텍스트를 

선정하며,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읽는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 전략, 

‘훑어보기-질문 만들기-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읽은 내용을 정리하기-전체 내용을 

독서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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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하기’로 진행하는 SQ3R 등 전문적인 독서 전략을 녹여낸다면 ‘잘 읽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무엇을 아는가를 묻지 않는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 인간은 그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에 의존하는 학습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사고력을 확장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로 독서다. 독서는 

느리지만, 가장 강력한 학습이다.   

기술을 넘어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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